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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삼성그룹에서 지난주 미래 산업인 반도체, 바이오, 신성장 정보기술에 향후 5년간 450조원을 

투자하겠다고 발표. 

• 총 투자액 450조원은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330조원대비 투자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 중 

국내 투자가 360조원이 될 전망. 

• 그 중에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‘제2의 반도체’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는데 바이오 

주권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

확대할 예정. 

• 또한 현재 건설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은 2022년 10월 부분가동을 시작, 2023년 

하반기 완공을 목표, 완공 이후 62만리터로 전세계 1위 생산capa를 보유하게 됨. 

• 4공장 이후 5,6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, 올해부터 착공 예정. 이에 따른 3조원에 대한 유상증자 

발표, 그 중 1.2조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취득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를 공장건설에 투자할 

예정. CDMO와 바이오시밀러에서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. 

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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